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기사를 싣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
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밑돌이되고있는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여러분의많은관심과성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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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당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성이마음껏일할수있는세상! 미래를여는여성, 함께하는평등사회”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
의 이야기다.

“이곳 고성은 젊어서 방황하던 내가 행
복을찾은곳이랍니다.”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서 자그마한 식

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옥씨(42세, 찜나
라식당)는 힘든 일과 중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웃음꽃이만발했다.
충남서천출신이고향인이씨는꽃다운

나이인21세때속초로관광왔다가, 미시령
정상에서 전경에 감탄해 아예 눌러 앉은
웃지못할사연이있다고했다.
이씨는 이듬해 고성군으로 이주해 지금

까지살고있다. 
“어느덧 21년이 흘러 버려 이제는 고성
군이‘제2의고향’이되었죠. 이곳이결국

내가있어야할곳이라고생각합니다.”
이씨는 23세에 고성에서 결혼해 벌써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다. 요즘은 고성중
학교 3학년인 아들 김기훈군의 성장을 지
켜보면서행복을느낀다고한다.
아들기훈군은어려운가정형편에도불

구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말썽한번
안부리는모범적인아들이다. 
그래서인지 이씨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더열심히살아야겠다고다짐하곤한다.
2003년남편이간암으로사망한뒤생

활전선에 뛰어든 그녀는 낮에는 식당일을
하고, 이른 새벽과 밤에는 폐지를 주워 내
다파는일을하고있다.

“아직 젊은데 열심히 뛰어야죠. 놀면 뭐
해요.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건 보고 싶어
요.”
아들을 바라보면 힘이 솟는다는 이씨는

얼마전차에불이나다타버렸다고했다.
폐지를줍는과정에누군가담배꽁초를던
져서불이난것같다고했다.
어려운형편에다시차량을구입한이씨

는“아들이이다음에낳아주시고키워주
신 보답은 꼭 하겠다고 말할 때면 눈물이
나온다”고했다.
이씨는“이번에 우리 아들이 성적우수

장학금을탔다”며“지금은비록어렵고힘
도 들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나에게 도움
을 준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간성읍‘찜나라식당’운영이명옥씨

“고성은내가있어야할곳, 식당일·폐지줍기바빠요”

고성지역 10여개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여성단체협의회는지역여성단체들의봉사
활동지원과여성권익향상을위해노력하
고있다.
지난달 신임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

출된 김영희 회장은 요즘 무척 바쁜 일정
을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인지“김 회장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
다”고들한다.
김 회장은 하루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다. 고성의 대소사를 포함해 자원 봉사를
하는 곳이라면 그곳엔 항상 김회장이 있
다.
평소 자원봉사라면 발벗고서라도 나서

는 김 회장은 협의회장 활동과 함께 자신
이 소속된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어머니
포순이단단장으로많은일을하고있다.

독거노인 집
청소, 집수리,
목욕봉사 등을
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 방
범활동을 통해
아동들을 지키
는 고성 아동
지킴이 역할도
하고있다.
김회장은 고

성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연탄 봉
사 활동 등 시간만 된다면 어디든 달려가
는슈퍼우먼이다.
김회장은“누구나할수있는일인데너

무 과장된 것 같다”며“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위해서라면앞장서겠다”고말했다.   

박승근기자

여성단체탐방❶

여성권익신장·봉사활동앞장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김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


